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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MI, dietary behaviors, body satisfaction and factors affect-
ing the weight control interest according to gender of middle school students (195 boys and 251 girls) in Wonju
area. The average height and weight of the boys were 164.8±8.3 cm and 55.5±12.3 kg respectively. Those
of the girls were 158.8±5.0 cm and 48.7±7.4 kg respectively. The average body mass index (BMI) of the boys
and girls was 20.3 and 19.3 respectively. In both boys and girls, 69.7% of them had regular meals and the main
reason for skipping meals was insufficient time to eat due to oversleeping (33.6%). Most of the subjects consumed
snacks more than once a day (95.5%). The dietary intake attitude score of the girls (35.08±5.91) was higher
than that of the boys (33.81±5.45) (p<0.01). The eating disorders score of the girls (12.92±6.22) was higher
than that of the boys (10.70±9.82) (p<0.01). Also, 87.2% of the subjects showed normal behavior and 12.8%
of the subjects had eating disorde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The body
satisfaction score of the boys (30.16±5.08)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irls (28.00±5.52) (p<0.001). In general,
body satisfaction sco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dietary intake attitude score, but correlated negatively with
eating disorders score (p<0.0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body satisfaction score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which affected the weight control interest. Therefore, development of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will be effective not only for the improvement of dietary behaviors but also for the
positive change in the misleading perception about the ideal body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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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성숙이 이

루어지는 시기로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규칙적인 생활관리

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불규칙한 식사와

결식,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잦은 섭취, 그리고 매스미디

어를 통한 식품의 과대광고 등의 영향으로 영양섭취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실정이다(1-3). 또한 청소년들의 체격은 과거

에 비해 향상된 반면 운동 장려를 위한 여가 및 체육시간

활용부족 등으로 신체활동량은 감소되고 있다(4). 이러한 식

습관 및 생활습관은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

난 1998년 5.8%에서 2007년 15.5%로 나타나 10년 새 약 2.7

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5). 청소년의 비만은 식행동, 간식

섭취실태, 생활태도, 식사관련 가정환경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6), 성인기의 고지혈증, 고혈압 등 생활

습관병의 원인이 되고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

자신감 상실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7). 한편 청소년기

는 외모와 체형에 대한 관심도 높은 시기로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진 마른 체형을 선호함으로 인해 비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저체중인 사람들까지도 체중조절에 관심을 가

지고 있어(8,9) 식사패턴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기 쉽다. 실제

로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정상 또는 저체중인 대상

자 중 47.3%가 다이어트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10),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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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날씬한 신체상에 대한 과도한 욕구는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불만족 상태를 보이게 되고(11) 지나친 다이어트, 영

양섭취에 영향을 주어 신경성 식욕부진증 또는 신경성 폭식

증과 같은 식이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12). Yoo 등(13)의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유병률이 각각 2.04%, 1.17%로 나타났으며, Paik

등(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6.9%가 식이장애 고위험군

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식이장애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청소년기로

여중생의 96.8% 이상이 체중조절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15,16),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크게 지각함

으로써 무리한 체중조절행위에 집착한다고 하였다(12). 체

중조절 시도방법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절식, 단식 등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신

체에 대한 불만족과 체중에 의존한 자기평가가 식이장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더욱이 청소년기에 자신

의 신체에 대해 형성된 자아상은 자아개념에도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데,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고하였다(18).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 증가가 부적절한 식이행동 및 체중조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식습관 확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체중조절에 대한 식이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고등학

생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중학생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

들의 식행동과 신체만족도 및 체중조절관심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조사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올바

른 인식 및 식습관을 형성하여 무분별한 체중조절행동을 예

방하고 올바른 체중조절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영양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강원 원주지역에 소재한 3개 중학교에 재학 중

인 1, 2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

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한 후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485부(회수율 97.0%)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

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446부(남

195명, 여 251명)가 본 조사에 이용되었다.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문항자료(19,20)를 참고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

자의 비만도, 식습관 및 생활습관, 식이섭취태도, 식이자기

효능감, 식이장애증상, 신체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비만도: 조사된 신장(cm)과 체중(kg)을 이용하여 신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구하였다.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kg/m2) 계산하였으며, BMI에 따른

분류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저체중(18.5 이하), 정상체

중(18.5～22.9), 과체중(23.0∼24.9), 비만(25.0 이상)의 기준

을 본 연구에서는 저체중(18.5 이하), 정상체중(18.5～22.9),

과체중 이상(23.0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식습관 및 생활습관: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에 관한 문항은 식사의 규칙성과 결식끼니 및 결식이유, 간

식의 섭취실태와 간식으로 섭취한 식품의 종류, 가공식품

선택시 영양표시 확인여부, 운동정도, 하루 TV 시청 및 컴퓨

터 사용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식이섭취태도: Kim 등(21)이 개발한 식사의 규칙성, 식

품섭취의 다양성, 적절한 양 등에 대한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 간이 식생활 진단표(MDA, Mini-Dietary As-

sessmen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는 5점, ‘가끔 그렇다’는 3점, ‘거의 아니다’는 1점으로 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섭취태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

였다. 각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0.69로 내적 일관성

을 나타내었다.

식이자기효능감: Choi(22)의 측정도구를 보완한 Won(20)

의 식이자기효능감 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18문

항으로 일반적인 식습관 5문항, 적절한 음식의 선택 4문항,

주변환경과 관련된 음식조절 5문항, 부정적인 감정상태에서

의 음식조절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아주 자신

없다’는 1점, ‘자신 없다’는 2점, ‘자신 있다’는 3점, ‘아주 자신

있다’는 4점으로 하여 척도의 전체 점수는 18～72점 범위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0.88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식이장애증상: Garner와 Garfinkel(23)이 개발한 40문항

의 자가보고형 설문을 Garner 등(24)이 요인분석을 통해 26

문항(26-item Eating Attitude Test, EAT-26)으로 단축하였

고, 본 연구에서는 Choi 등(25)이 이를 번안한 청소년을 대상

으로 조사한 한국판 청소년용 식이태도척도(Eating Attitude

Test for Korean Alolescents, EAT-26KA)를 이용하였다.

식이태도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24), 체

중감량에 대한 집착을 묻는 13문항(Dieting), 폭식과 음식에

대한 집착을 묻는 6문항(Bulimia & food preoccupation), 자

신의 의지로 식사조절 여부를 묻는 7문항(Oral control)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5개 범주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는 0점, ‘가끔 그렇다’는 1점, ‘자주 그렇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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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BMI of the subjects

Variables Boys (n=195) Girls (n=251) Total (n=446) t or χ2

Height (cm)
Weight (kg)
BMI (kg/m

2
)

164.8± 8.31)
55.5±12.3
20.3± 3.6

158.8±5.0
48.7±7.4
19.3±2.5

161.4± 7.3
51.7±10.4
19.7± 3.1

9.530
***

7.325***

3.574
***

BMI
Under weight
Normal
Over weight

70 (35.9)2)

83 (42.6)
42 (21.5)

107 (42.6)
119 (47.4)
25 (10.0)

177 (39.7)
202 (45.3)
67 (15.0)

11.615
**

1)
Mean±SD. 2)N (%). **p<0.01, ***p<0.001.
BMI＝BMI based on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Under weight: <18.5, Normal: 18.5～22.9, Over weight: >23.0.

2점, ‘항상 그렇다’는 3점으로 하여 척도의 전체 점수는 0～

78점 범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태도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며, EAT-26KA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식이장애 위

험군으로, 20점 미만이면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14,24). 각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0.75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

었다.

신체만족도: Mendelson과 White(26)의 Body-Esteem

척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Cho(27)와 Jung(28)

의 신체만족도 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

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조금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하여 척도의 전체

점수는 12～48점 범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0.71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

(Ver.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비만도, 식습관 및 생활습관, 식이장애 증상여부는 빈도와

백분율을, 식사섭취태도 점수, 식이자기효능감, 식이장애점

수, 신체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전반적인 경향

을 파악하였고, 성별에 따른 유의성 검증은 t-test, χ2-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은 이변량상관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 비만도, 식이섭취태도 및 식이자기효능감,

식이장애증상여부 그리고 신체만족도와 같은 변인들이 체

중조절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성

별, 식이장애증상의 유무는 가변수(dummy variables)화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신장, 체중 및 BMI

조사대상자의 신장, 체중 및 비만도는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164.8±8.3 cm와 55.5± 
12.3 kg이었으며, 여학생은 158.8±5.0 cm와 48.7±7.4 kg으
로 나타났다(p<0.001). 한국인 영양섭취기준(29)의 12∼14

세 체위기준과 비교했을 때 본 조사대상자의 체위기준이 약

간 높게 나타났다.

평균 BMI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20.3과 19.3으로 나

타났는데(p<0.001), BMI 분포를 보면 남학생은 저체중이

35.9%, 정상체중이 42.6%, 과체중 이상이 21.5%로 나타났으

며, 여학생은 저체중이 42.6%, 정상체중이 47.4%, 과체중 이

상이 10.0%로 나타났다(p<0.01).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5)에 따르면 청소년 남자의 과체중 이상은 20.9%, 여자는

20.3%로 나타나 본 조사대상자의 남학생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시기와 지

역, 연령분포차이 등으로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과체중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한

편 여학생은 저체중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Hur

등(30)의 연구에서도 여중생들의 저체중 발생률이 매우 높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정상체중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습관 및 생활습관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은 Table 2와 같다. 하

루 식사 중 세 끼를 다 먹는 경우는 남녀학생 모두 69.7%로

나타났으며,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있다면 주로 어느 식사를

거르는 지에 대한 질문에 남학생은 아침(41.0%), 점심(5.1%),

저녁(4.6%)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아침(44.6%), 저녁(11.2%),

점심(8.0%) 순으로 나타나 남녀학생 모두 하루 중 아침결식

율(43%)이 가장 높았다(p<0.01).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식사에서 아침결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31,32)와 유사한 결과로, 건강에 있어 아침식사가 다른 끼니

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3), 실제

로 높은 결식율을 보이고 있었다. 아침식사는 곡류 위주의

식사가 뇌에 포도당을 공급해주므로 오전의 정신활동에 훨

씬 유리하며(34) 학습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아침식사

가 불규칙적인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유의적으로 낮다

고 보고되었다(35). 또한 결식은 균형적인 영양소의 섭취를

방해하고 다음 식사의 과식을 가져올 수 있어 영양결핍의

우려와 비만 증가율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6,32). 결식의 이유로는 ‘늦게 일어나서(33.6%)’, ‘식욕이 없

어서(32.0%)’, ‘시간이 부족해서(20.8%)’ 순으로 결식한다고

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학생들의

이른 등교시간, 학교와 학원 등의 학업으로 인한 늦은 귀가

시간 등으로 인해 취침시간이 늦어져 늦게 일어나고, 수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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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ating habit and health related behaviors of the subjects

Variables Boys Girls Total χ2

Number of meals
per day

≤2
3
≥4

44 (22.5)1)

136 (69.7)
15 ( 7.7)

58 (23.1)
175 (69.7)
18 ( 7.2)

102 (22.8)
311 (69.7)
33 ( 7.4)

2.735

Total 195 ( 100) 251 ( 100) 446 ( 100)

Skipping meal

None
Breakfast
Lunch
Dinner

96 (49.2)
80 (41.0)
10 ( 5.1)
9 ( 4.6)

91 (36.3)
112 (44.6)
20 ( 8.0)
28 (11.2)

187 (41.9)
192 (43.0)
30 ( 6.7)
37 ( 8.3)

11.710**

Total 195 ( 100) 251 ( 100) 446 ( 100)

Reason for
skipping meal

Oversleep
Low appetite
Lack of time
Hard of digestion
To weight control
Habbits
The others

42 (42.4)
28 (28.3)
19 (19.2)
2 ( 2.0)
1 ( 1.0)
6 ( 6.1)
1 ( 1.0)

45 (28.1)
55 (34.4)
35 (21.9)
7 ( 4.4)
4 ( 2.5)
6 ( 3.8)
8 ( 5.0)

87 (33.6)
83 (32.0)
54 (20.8)
9 ( 3.5)
5 ( 1.9)
12 ( 4.6)
9 ( 3.5)

9.828

Total 99 ( 100) 160 ( 100) 259 ( 100)

Intake frequency
of snack per day

None
1
2
≥3

9 ( 4.6)
100 (51.3)
54 (27.7)
32 (16.4)

11 ( 4.4)
127 (50.6)
80 (31.9)
33 (13.1)

20 ( 4.5)
227 (50.9)
134 (30.0)
65 (14.6)

1.463

Total 195 ( 100) 251 ( 100) 446 ( 100)

Kinds of snack

Cookies, ice cream
Milk, milk products
Soft drink
Duckbokgi, fried food, gimbap, etc.
Fruits
Instant noodle, breads (hamburger, pizza)
The others

73 (39.2)
23 (12.4)
8 ( 4.3)
16 ( 8.6)
30 (16.1)
32 (17.2)
4 ( 2.2)

94 (39.2)
40 (16.7)
3 ( 1.3)
20 ( 8.3)
45 (18.8)
29 (12.1)
9 ( 3.8)

167 (39.2)
63 (14.8)
11 ( 2.6)
36 ( 8.5)
75 (17.6)
61 (14.3)
13 ( 3.1)

8.304

Total 186 ( 100) 240 ( 100) 426 ( 100)

Reading nutrition
labeling

Yes
No

43 (22.1)
152 (77.9)

77 (30.7)
174 (69.3)

120 (26.9)
326 (73.1)

4.152
*

Total 195 ( 100) 251 ( 100) 446 ( 100)

Frequency of
exercise
per week

None
Rarely (1～2 times)
Sometimes (3～4 times)
Often (≥5 times)

38 (19.5)
82 (42.1)
37 (19.0)
38 (19.5)

115 (45.8)
102 (40.6)
24 ( 9.6)
10 ( 4.0)

153 (34.3)
184 (41.3)
61 (13.7)
48 (10.8)

53.847
***

Total 195 ( 100) 251 ( 100) 446 ( 100)

Time for TV and
PC per day

＜1 hour
1～3 hours
4～5 hours
＞5 hours

31 (15.9)
103 (52.8)
38 (19.5)
23 (11.8)

29 (11.6)
145 (57.8)
46 (18.3)
31 (12.4)

60 (13.5)
248 (55.6)
84 (18.8)
54 (12.1)

2.129

Total 195 ( 100) 251 ( 100) 446 ( 100)
1)N (%). *p<0.05, **p<0.01, ***p<0.001.

족으로 인해 식욕이 없어 아침을 결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학부모

가, 학교 내에서는 교사 또는 영양교사가 식사의 규칙성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긍정적인 식태도나 바

람직한 식행동을 습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간식은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1번 이상 섭취하고 있었으

며(95.5%), 간식으로 섭취한 식품의 종류로는 과자․아이스

크림류(39.2%), 과일류(17.6%), 우유 및 유제품류(14.8%),

라면 및 빵류(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간식의 섭취빈도는 하루에 1번 이상

섭취한다고 응답한 Park 등(36)의 96.3%와 Kim과 Lim(37)

의 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섭취한 간식의 종류는

과자류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난 Sung 등(32)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가공식품 구매 및 선택 시 영양표시

를 읽는지의 여부에 관해 ‘읽는다’가 26.9%, ‘읽지 않는다’가

73.1%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양표시를 읽지

않고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2007

년 국민건강영양조사(5)에 따르면 청소년들 중 남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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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ary intake attitude of the subjects

Items Boys (n=195) Girls (n=251) Total (n=446) t

1. Eat the milk or dairy product everyday over the one serving
size

2. Eat the meat, fish, egg, bean or tofu everyday over the 3～4
serving size

3. Eat the vegetable and kimchi every meal
4. Eat one serving size of fruit or fruit juice everyday
5. Eat the fried or stir-fried food every week over the 2 serving
size

6. Eat the fatty meat (etc. bacon, a lib, eel) every week over
the 2 serving size

7. Add the table salt or sauce to food in generally
8. Keep three regular meals a day
9. Eat ice-cream, cake, snack, soda (etc. coke, cider) every week
over the 2 serving size

10. Eat the variety foods (eat the balanced diet)

3.96±1.341)

3.66±1.19

3.52±1.43
3.34±1.54
2.84±1.38

3.25±1.31

3.29±1.39
3.59±1.55
2.87±1.51

3.49±1.49

3.56±1.47

3.68±1.24

3.74±1.38
3.80±1.43
3.13±1.31

3.61±1.22

3.74±1.38
3.52±1.53
2.87±1.48

3.45±1.42

3.74±1.42

3.67±1.22

3.65±1.41
3.60±1.50
3.00±1.35

3.45±1.27

3.54±1.40
3.55±1.40
2.87±1.49

3.47±1.45

3.016
**

-0.179

-1.629
-3.241

**

-2.278
*

-2.990**

-3.436**

0.524
-0.041

0.333

Total (50 points) 33.81±5.45 35.08±5.91 34.52±5.74 -2.344
*

1)
Mean±SD. *p<0.05, **p<0.01.
Item 5, 6, 7 and 9 are scored reverse (R). All items are measured 5 'relatively always do', 3 'medium', 1 'relatively do not'.

72.1%, 여학생은 50.6%가 가공식품 구매 및 선택 시 영양표

시를 읽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영양표시를 읽는다고 응답한

대상 중 남학생은 43.1%, 여학생은 59.0%가 영양표시 내용

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Jo와 Kim(31)의 연구

에서 중학생들이 간식 구매 시 20.3%만이 영양표시를 항상

확인하고 대부분은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과도

유사한 결과로, 학생들의 현명한 식품구매의 선택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

구된다.

운동은 조사대상자의 65.7%가 일주일에 1～2회 이상 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80.5%)이 여학생(54.2%)보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p<0.001). 반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4.3%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

학생(45.8%)이 남학생(19.5%)보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하루 TV 시청 및 컴퓨터 사용시간은

1～3시간미만이 55.6%로 가장 많았고 4～5시간미만이 18.8

%, 1시간미만이 13.5%이었으며, 5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

답한 비율도 12.1%로 나타났다.

식이섭취태도

조사대상자의 식이섭취태도는 Table 3과 같다. 식이섭취

태도의 총점은 34.52±5.74점으로, Kim 등(21)의 연구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30점보다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정상적인 식이섭취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

료를 주 2회 이상 먹는다(R)’, ‘튀김이나 볶음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다(R)’, ‘지방이 많은 육류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R)’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중학생들이 고열량의 간식

및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가 높다는 여러 연구결과

(1,32)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Lee와 Lee(38)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섭식장애 패턴별로 식생활을 진단한 결과 비만스

트레스와 체중조절군이 전반적으로 식생활의 질이 낮았으

며, 지방 섭취와 양념 섭취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식행동에 대한 위험군은 지방섭취와 양념섭취,

간식습관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식이섭취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35.08±5.91점, 남학생은 33.81±5.45점으로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식이섭취태도 전체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p<0.01),

대체적으로 남학생의 식이섭취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

구(19,31,39)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총 10문항 중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을 살펴보면,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한 병 이상 마신다’의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p<0.01), ‘과일이나 과일주스를 매일 먹는다’, ‘튀김이나 볶

음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다(R)’(p<0.05), ‘지방이 많은 육

류를 주 2회 이상 먹는다(R)’,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을 때가 많다(R)’의 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고열량 및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이섭취태도 점수

가 낮은 것과 과체중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온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식습관이 지속된다면 고열량

및 고지방식이로 인한 비만 및 각종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

일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이자기효능감

조사대상자의 식이자기효능감은 Table 4와 같다.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식이자기효능감의 전체점수가 높게 나타났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이자기효능감에 관한 4개

의 하위요인 중 적절한 음식의 선택 영역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효능감이 높게 나타

났다(p<0.01). 이 영역은 ‘튀기거나 부친 음식대신 굽거나

찐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사탕이나 과자대신 과일을

선택할 수 있는가’, ‘아이스크림 대신에 요플레를 선택할 수

있는가’, ‘콜라 등 청량음료 대신 과일주스를 선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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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etary self-efficacy score of the subjects

Items Boys (n=195) Girls (n=251) Total (n=446) t

General habit (20 points)
Food selection (16 points)
Social circumstance (20 points)
Emotional status (16 points)

15.17±2.831)
13.23±2.31
13.89±3.53
13.48±2.74

15.65±2.33
13.91±1.97
13.65±3.66
13.30±2.56

15.44±2.57
13.61±2.15
13.75±3.60
13.38±2.64

-1.949
-3.391

**

0.718
0.728

Total (72 points) 55.77±8.98 56.50±8.04 56.18±8.46 -0.907
1)Mean±SD. **p<0.01.

Table 5. Eating disorders score (Eating Attitude Test-26) of the subjects

Items Boys (n=195) Girls (n=251) Total (n=446) t

Dieting (39 points)
Bulimia & food preoccupation (18 points)
Oral control (21 points)

5.51±5.201)
1.70±3.51
3.49±3.66

7.44±4.51
1.40±1.94
4.08±3.17

6.60±4.91
1.53±2.74
3.82±3.40

-4.193
***

1.164
-1.843

Total (78 points) 10.70±9.82 12.92±6.22 11.95±8.06 -2.912
**

1)Mean±SD. **p<0.01, ***p<0.001.

Table 6. Distribution of eating disorders of the subjects

Items
Boys
(n=195)

Girls
(n=251)

Total
(n=446)

χ2

Normal
Eating disorders

2)
170 (87.2)

1)

25 (12.8)
219 (87.3)
32 (12.7)

389 (87.2)
57 (12.8)

0.001

1)
N (%).
2)EAT-26 score ≥20.

가’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이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으

며(40),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자기효능감을 특정상황별로

살펴봤을 때 음식의 선택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

게 나타나(39)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음식의 선택

영역은 편식개선과 관련된 문항들로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

이 문항들의 식이자기효능감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41). 한편 일반적인 식습관 영역에서는 여학생

이 주변환경과 관련된 음식조절, 부정적인 감정상태에서의

음식조절 영역에서는 남학생의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이자기효능감은 식사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7),

식이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대상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건

전한 식행동을 실천할 능력이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식이자

기효능감은 비만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라 하였으며(22),

Lee와 Ha(9)의 연구에서 비만도가 높을수록 식이자기효능

감이 낮게 나타났는데, 식이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체중조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11). 따라서 비만학생 지도 시 식이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도된다면 체중조절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 생각된다. 한편 영양지식이 높으면 식이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20,40) 영양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

조되고 있다. 그러나 영양지식은 행동변화를 유발하는데 필

요한 요소이지만 지식의 습득이 행동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7) 영양지식 외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식이장애증상

조사대상자의 식이장애증상 점수는 Table 5와 같다.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식이장애증상 전체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1). 식이태도척도에 관한 3개의 하위요인 중 체

중감량에 대한 집착을 묻는 문항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폭식과 음식에 대한

집착을 묻는 문항은 남학생이, 자신의 의지로 식사조절 여부

를 묻는 문항은 여학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42-44)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이장애증상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식이장애증상은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

되며 여성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15). 여자 청소년

의 경우 청소년기에 신체발달로 인해 체내 지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진 날씬한

체형과는 반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식이장애 현상이 나타

나기 쉽다고 하였다(45). Kim과 Yoon(46)의 연구에서도 식

이장애와 사회적 요인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특히 외

모에 기초한 사회문화 태도가 식이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변수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식이장애

여학생들은 저체중이 주는 건강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스트레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6). Lee 등(11)의 연구에서는 식이장

애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나 식이자

기효능감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한편 식이장애증상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식이장애 위험군으로, 20점 미만이면 정상군

으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87.2%가

정상군으로, 12.8%가 식이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은

12.7%가 식이장애 위험군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1.7%(42), 12.2%(4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5.2%

(43), 7.9%(11)의 식이장애 위험군의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식이장애 위험군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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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ody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Items Boys (n=195) Girls (n=251) Total (n=446) t

1. I think I have a slim body
2. I am satisfied with my body weight
3. If it is possible, I would like to have plastic surgery
4. I think I am beautiful
5. My height is the right height
6. I have an attractive appearance
7. I have acne and freckles
8. I have white and straight teeth
9. I have a nice profile
10. I have dark skin
11. I feel ashamed to meet the other sex because of my appearance
12. Most people have a better appearance than me

2.66±1.011)
2.62±1.03
2.41±0.99
2.17±0.84
2.34±1.00
2.15±0.78
2.69±1.05
2.53±0.90
2.17±0.83
2.93±0.87
3.03±0.81
2.46±0.80

2.20±0.10
1.96±0.10
2.04±0.86
2.10±0.83
2.24±0.10
2.24±0.80
2.55±0.10
2.47±1.00
2.09±0.85
2.96±0.91
2.91±0.80
2.25±0.84

2.40±1.03
2.25±1.06
2.20±0.94
2.13±0.84
2.28±1.00
2.20±0.79
2.61±1.02
2.50±0.96
2.13±0.84
2.94±0.89
2.96±0.81
2.34±0.83

4.824
***

6.830
***

4.206
***

0.988
1.000
-1.182
1.373
0.648
1.076
-0.327
1.541
2.738

**

Total (48 points) 30.16±5.08 28.00±5.52 28.95±5.43 4.245
***

1)
Mean±SD. **p<0.01, ***p<0.001.
Item 3, 7, 10, 11 and 12 are scored reverse (R). All items are measured 4 'strongly agree', 3 'agree',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남학생의 식이장애 위험군은 12.8%로 2.8%(44), 4.6%(43),

5.8%(42)로 나타난 다른 연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

내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이섭

취태도 점수가 낮은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할 경우 폭식과 같

은 식이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남학생들도 신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외모관리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유사한 섭식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기가 입시위주의 고정화된 생활패턴

이나 연예인 스타들의 매력적인 몸매를 이상형으로 두어 왜

곡된 신체상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 청소년들의 올바

르지 못한 식이패턴을 행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

게 자각하도록 돕는 인지 행동적 접근과 함께 영양교육을 실

시하여 바람직한 섭식행동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여학생이 28.00±5.52점, 남학생이 30.16±5.08점으로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신체만족도에 관한 하위문항 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는 문항은 ‘나는 날씬하다고 생각한다(p<0.001)’, ‘나의 몸

무게에 만족한다(p<0.001)’, ‘가능하다면, 내 외모 중에서 변

화시키고 싶은 것이 많다(R)(p<0.001)’,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R)(p<0.01)’로 4문항 모

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2)와 유사한 결과로,

여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체형보다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체

형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을 만족하지 않

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정상체중군의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을 체중과다, 비만으로 생각하고 있

어 현재 체형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15).

Hong(47)의 연구에서 미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은 성

별에 다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의 기준이

여성들에게 훨씬 엄격하게 요구되어 왔기 때문에 대체로 여

성의 경우에 남성보다 자신의 외모를 더 낮게 평가하며, 신

체 불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외모의 사회문화적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

인 외모관리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만족도는 남성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8). 이러한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낮은 자존감 및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27), 건강하

지 못한 식습관 형성 및 무분별한 체중조절 행동으로도 이어

질 수 있어 식이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됨을 지

적하고 있다(49). 따라서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해야 할 중

요한 발달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신체

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9). 그러므로 신체이미지를 올바르게 형성하고 스스로 건

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이 청소년 시기에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

각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식이자기효능감은 식이섭취태도와 양의 상관관계(r=

0.398, p<0.01)를 나타내었으며, 신체만족도는 식이섭취태도

와 양의 상관관계(r=0.117, p<0.05)를, 식이장애증상(r=-0.104,

p<0.05)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

이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식생활태도 점수가 좋다

고 한 연구(8,9,20)와 유사한 결과로, 영양지식이 높아도 식

생활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양지식보다는 식이

자기효능감이 식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라고

하였다(20).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식

이섭취태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에 대한 만족도

가 낮을수록 식이장애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연

구(12,15,19)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식이장애증상과 우

울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어 식이장애증상으로 인해 우울

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50). 따라서 영양교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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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of the subjects

Dietary intake attitude Dietary self-efficacy Eating disorders Body satisfaction

Dietary intake attitude
Dietary self-efficacy
Eating disorders
Body satisfaction

1
0.398

**

-0.021
0.117

*

1
-0.082
0.088

1
-0.104

*
1

*
p<0.05,

**
p<0.01.

Table 9. Factors affecting the weight control interes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B Standard error β

Gender
BMI
Dietary intake attitude
Dietary self-efficacy
Eating disorders
Body satisfaction
Constant

0.369
0.138
0.069
-0.324
0.712
-0.863
-0.288

0.083
0.059
0.075
0.091
0.118
0.093
0.380

0.181
0.096
0.039
-0.151
0.236
-0.387

4.456
***

2.329*

0.919
-3.549***

6.027
***

-9.233***

R2=0.333 F=37.965 p=0.000
*p<0.05, ***p<0.001.

식이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도된다면 좋은 식생

활태도를 가지게 하여 신체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성별, BMI, 식이섭취태도 및 식이자기효능감, 식이장애증

상 그리고 신체만족도와 같은 변인들이 체중조절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9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1에 가까워 독립

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들이 체중조절 관심도를 33.3% 설명해

주고 있으며,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식

이섭취태도를 제외한 5개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β값에 의하면, 신체만족도(β=-0.387, p<0.001)

가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식이장애증상(β=0.236, p<0.001),

성별(β=0.181, p<0.001), 식이자기효능감(β=-0.151, p<0.001)

그리고 BMI(β=0.096, p<0.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만족

도가 낮을수록, 식이장애위험군일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

생이, 식이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과체중일수록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만족도가 체중조절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은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주관적 기준에 따라 부정적인 신체상이 형성되면 자신의 신

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신체에 대한 인식이 무

분별한 체중조절 행동으로 이어져 식이장애 위험성이 우려

되므로 영양교육 시 신체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 약

본 연구는 원주지역 중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

른 비만도, 식행동 및 신체만족도, 그리고 체중조절 관심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164.8±8.3 cm와
55.5±12.3 kg이었고, 여학생은 158.8±5.0 cm와 48.7±7.4 kg
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BMI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20.3

과 19.3으로 나타났다. 하루 식사 중 세 끼를 다 먹는 경우는

남녀학생 모두 69.7%로 나타났으며, 식사를 거르는 경우는

남녀학생 모두 아침결식율(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1). 간식은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1번 이상 섭취

(95.5%)하고 있었는데, 가공식품 구매 및 선택 시 영양표시

를 읽는 지의 여부에 관해 ‘읽지 않는다’가 73.1%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양표시를 읽지 않고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식이섭취태도 전체점수

는 여학생이 35.08±5.91점, 남학생이 33.81±5.45점으로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p<0.01), 이는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고열량 및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식이자기효능감의 전체점수

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이장애증상 전체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조사대상자의 87.2%가 정상

군으로, 12.8%가 식이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식이장애

위험군은 다른 연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신체만족도는 여학생이 28.00±5.52점, 남학생이 30.16±5.08
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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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p<0.001). 각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식이자기효능감은 식이섭취태도와 양의 상관관계(r=0.398,

p<0.01)를 나타내었으며, 신체만족도는 식이섭취태도와 양

의 상관관계(r=0.117, p<0.05)를, 식이장애증상(r=-0.104,

p<0.05)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성별, BMI,

식이섭취태도 및 식이자기효능감, 식이장애증상 그리고 신

체만족도와 같은 변인들이 체중조절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러 독립

변인들은 체중조절 관심도를 33.3% 설명해 주고 있으며, 신

체만족도(β =-0.387, p<0.001)가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소년들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방법과 자신의 신체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식행동 및 신체만족도를 높일 수 있

도록 개발된다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사패턴과 이상체형

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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